
2024 선과 선을 잇는 사유의 여백,”존재의 유속“ 서호미술관 초대.  경기도 양주

선의 궤적. 교동미술관 초대 ,전주

2023 더 실비아 월드 앤드 포김 아트 갤러리 , 뉴욕 미국

2022 서정민·구찌 콜라보 전 , 이음아트 스페이스 서울

이음 더 스페이스,서울

금호미술관 ,서울

콩세유 미술관, 파주

2019 갤러리 박영, 파주

2017 세종갤러리, 서울

2016 얀코센 컨템포러리,  뉴욕 미국

노원문화예술회관, 서울

오페라 갤러리, 홍콩

2015 칼만 마케렐리 파인아트, 부다페스트 헝가리

아람누리 미술관, 갤러리 누리, 고양

부르노갤러리, 싱가폴

2014 다시앙 아트 스페이스, 타이청 대만

얀코센 컨템포러리, 스위스 바젤

2013 린아트 갤러리, 이스탄불 튀르키예

그 외 다수

2024 ”결을 품은 한지. 청목미술관 전주

           ”유기적 순환“ 갤러리 M9 서울

2023 “숲의 기원” 서호미술관 남양주

채성필.서정민.한홍수 아리오소(흙.선.결의 칸타빌레) 갤러리M9 서울

부분의 합-회복과 결속. 시슬리 아트홀, 파리 프랑스

2022 보이지 않는 말들의 풍경“ 광주 시립미술관 특별 기획전

2013 方法之外, Taipei Hualie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Park, 대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참가, 팔라죠벰보, 베니스

          아트:광주:13 특별전 초대전

          오스텐 뮤지엄 특별전 참가, 스코페

2012 오스텐 비엔날레의 드로잉, 40세계 갤러리의 드로잉, 스코페

그 외 다수

개 인 전

초대 / 단체전

2016 올해의 미술상, 고양 미술협회

2014 장리석 미술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2013 오스텐 뮤지엄 특별전 골든어워드 수상, 스코페 마케도니아

2012 한국재능나눔 최우수상,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

2011 종이나라박물관 미술대전 최우수상, 종이나라 박물관

         행주미술대전 심사위원역임, 고양 미술협회

2005 행주미술대전 특선, 고양 미술협회

종이나라 박물관, 서울 / Hauser & Wirth Gallery, 취리히 / 대만 사립 미술관, 대만 /

이스탄불 컨템포러리 회장, 터키 / 동아일보 사옥, 서울 / 미국 트윈타워 회장, 미국 / 

한국전력공사, 서울 /

동서발전 주식회사, 서울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박영 장학문화재단, 서울

수 상

작 품 소 장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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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Suh Jeongmin (b.1962)



노동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기 이전에 신성한 삶의 가치이다. 예술은 일종의 노동과도

같은 행위이며, 예술은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정신적 풍요로움과 시각적

감동을 주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한 보상으로

경제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하겠지만, 노동의 본질은 ‘땀’이며 예술 활동을 통한

‘땀’은 명상과 수행으로 환원된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손끝으로 전달되는

아날로그의 감성을 통해 차가운 현대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글’이라는 매체는 오래전부터 소통의 수단이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서예는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커다란 화면에 겹겹이 쌓인 글과 글이

이루는 시간의 무게가 소리의 큰 울림이 되어 공명共鳴하고, 필법과 운율, 리듬과 필력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을 자아내며, 여백이 주는 여운은 여유를 주고, 물성物性 내면에

기록된 서사는 명상을 불러 일으킨다. 

 

 20세기 근현대미술사에서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앤디 워홀Andy Warhol 등의 미국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 작가들을 접한

바, ‘숭고’, ‘명상’, ‘수행’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서당 문화로 대표되는 유가와 도가의

사상과 더불어 종교적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노동으로 서체를 변환시켜 우연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선은 불교의 수행적 의미를

가진 ‘선(禪)’과 석도石濤 석도(石濤, 1642~1707): 명말 청초의 화가. 성은 주(朱), 이름은

약극(若極)으로, 그의 저서 『화어록』에서 “일획은 만획의 근본이고 만상의 근원이다. 

일획의 신비함은 자연의 경지에서만 보이며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멀리 가는 것도 높이 오르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일획(한번 그음)은 천지 밖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필묵선이 일획으로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의

일획론一劃論에서 ‘한번 그음’을 의미하는 ‘선(線)’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붓과 먹으로 정신성을 드러낸 서지 서지: 붓으로 한지에 서체 연습을 했던 종이를

차용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가치를 소환함으로써 현대의 시대정신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천 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정서와 끈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질김’과 ‘부드러움’이 특징인 ‘한지’를 재료로 선택하였다.

노동으로 시작된 명상과 수행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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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서예가들의 습작 서지를 수집한 후, 우리 고유의 두루마리 두루마리(Roll): 

무언가 적혀있는 종이를 둘둘 만 것을 말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걸개 그림이나 옷감(베) 

등 물건을 보관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 주로 유학에 바탕을 두고 한지와 먹을

사용하여 서체로 시·서·화를 익혔다. 지금도 선조들의 전통문화가 서실에서 서체

수련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기법을 응용하여 한지를 말고, 자르고, 붙이고, 쪼개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한지 토막’을

만든다. 만들어진 한지 토막들의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지의 글들은 형상이

바뀌어 먹빛을 머금은 가느다란 선들만 남는다. 이와 같이 ‘글’이 ‘선’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지점에서 유有와 무無로 치환하여 화면을 구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

조각들을 콜라주 방법으로 화면 위에 붙이고, 쌓는다.

화면 위에 나지막한 부조처럼 쌓인 글과 글들의 집합체는 수많은 무엇(생명체)들이

움직이는듯한 형상이 되는데,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이 소통으로 하나 됨’을 의미한다.

둥그렇게 말거나 때로는 평평한 대지처럼 만들어 깎고 긋는 행위는 재료의 물성에

파장과 생기를 불어넣고자 한 것이며, 한지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재료가 갖는 전통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선조들의 서당문화에서 파생된 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소통과 행위의 수단이며, 

재료 자체가 갖는 감성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서지를 쌓아 화면의 공간을 채우고

비우는, 일종의 묵언수행(默言修行) 묵언 수행: 불교에서 깨우침을 얻기 위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는 참선과 같은 반복적인 노동 행위를 함으로써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선(線)과 불교적 의미의 선(禪)을 드러내는 것이 내 작업의 요체이다.

그동안 문화와 예술의 중심을 서양으로 본 시각과 달리, 나는 해체와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컨템포러리 아트, 즉 현대미술이 동양 사상 및 철학적

사유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잭슨 폴록의 흥은 다소

억지스러우며, 마크 로스코가 외피적으로 표현해 보려는 서구식 명상과 수행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가 베인 먹과 한지를 끊임없이 맞대고 잇고를 반복함으로써 드러난

線(선)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흥과 신명을 발견하고, 비움으로써 드러나는 여백을

禪(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수행과 명상의 본질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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